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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활복지개발원,“저소득층 맞춤형 자활 

지원방안 모색”

- 2022년 제3회 자활정책포럼 개최 예정 -

보건복지부 산하 자활복지 전문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오는 10월 28일(16:10-18:10), 강남대학교(용인시 기흥구)에서 2022년 “제3회 

자활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2022년 한국사회복지학회 공동학술

대회 산학협력세션에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자활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학계와 현장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이 될 예정이다.

포럼의 첫 순서로 개발원 이상아 선임연구원이 ‘저소득 1인 가구 중장년

자활사업 현황과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를 맡았고, 이어지는 외부 학계 

발표에서는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지영 교수가 ‘근로미약자를 위한

자활사례관리 발전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엄태영 교수, 한국

보건복지인재원 이기연 교수, 강원삼척지역자활센터 오강석 센터장과 

경기부천나눔지역자활 박동옥 센터장이 참여해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와 

근로 미약자에 대한 자활사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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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은 대상별 맞춤형 자활사업 개발을 위해 ‘근로미약자를 위한 

사례관리 발전방안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자활사업 모델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발원 박향희 일자리사업본부장은 “이번 포럼은 제2차 자활기본급여

(2021-2023)의 주요 방향성인 ‘개별화된 접근에 기반한 사람 중심 자활모델 

정립’에 발맞춰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3회 자활정책포럼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개발원이 주최하는 제3회 자활정책포럼 참가 신청은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발원 자활정보시스템(https://lms.welfareinfo.or.kr/main/main.do)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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